
백승근 대광위원장,“교통안전공단, 미래차 시대 앞장서야”

- 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40주년 기념식 찾아 OECD 10위권 이내    

  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, 자율차 시대 적극 대응 당부 - 

□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7월 1일(목) 한국교통안전

공단 본사(김천)에서 열린 공단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.

ㅇ 백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“한국교통안전공단은 40년 동안 국민의

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자동차 안전을 책임져 왔다”고 하면서,

ㅇ “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실험도시인 K-City를 구축하고 지난 해

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초로 3천명대로 감소한 것은 한국교통

안전공단 임직원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”이라

며 관계자를 격려하였다.

□ 이어 백 위원장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“우리나라 교통사고

사망률은 여전히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“며 안타까움을 표시

하고, “교통안전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OECD 10위권 이내의

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”을 당부하였다.

ㅇ 또한 “전기․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운행 안정성

확보 및 검사 역량 제고, 자율자동차 상용화 시대를 대비한 레벨4

이상 자율차의 안전기준 마련, UAM(도심항공교통) 및 드론산업

성장에 대비한 고급인력 양성 등 새롭게 도래하는 미래자동차 및

교통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”고

주문하였다.

□ 백승근 위원장은 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공단 임직원의 노고를

치하하고, “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세계 최고의 교통

안전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

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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